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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문

-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(징계종류) 2항의 ‘교육 이수 명령’

을 결정한다. 피제소인은 징계 확정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울시당이 지정한 ‘장애

평등교육’을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.

- 피제소인이 위 ‘교육 이수 명령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, 동 규정 제10조(징계종류) 1

항의 ‘경고’를 결정한다.

이유

1. 진행 경과
(가) 제소인은 2016년 4월 25일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했다. 

(나) 하지만 서울시당 당기위원회가 당기위원장과 위원들의 사퇴로 공석이 발생, 구성 

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근처에 구성된 타 시도당 당기위원회인 광주시당 당기위원

회로 이첩되었다.

(다) 광주시당 당기위원회는 위 사건을 2016년 5월 3일 위 사건의 제소장 및 관련자료

를 접수하였다.

(라) 광주시당 당기위원회는 제소인 측과 피제소인 측에 5월 3일 사건의 접수를 통보

하였으나, 피제소인 측은 사건접수를 받은 이후 탈당을 하였다. 피제소인 측은 5월 6일 

의견서를 제출하였다.

(마) 광주시당 당기위원회는 제소인 및 피제소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주문과 

같이 결정하였다.

2. 판단
(가) 장애인 비하적인 표현에 대하여

- 지난 4월 19일 16시 41분에 피제소인이 작성한 당게시판 글(http://goo.gl/chzyhR)에 

달린 댓글 중, 피제소인이 4월 20일 1시 35분에 작성한 댓글 중에서 “당원 인지장애 

있어요?”라는 구절은, 본 당기위원회 위원들이 문맥의 전후상황 및 장애인권의 보편관



점에서 판단한 결과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로 쓰여진 ‘장애비하표현“에 해

당한다고 판단된다. 이는 당규 제6호의 제2조(정의) 4항에 규정된 "차별"의 5호 "장애

인을 비하하거나 고의적으로 의사를 왜곡시키는,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

동을 하는 경우"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.

(나) 피제소인의 사과와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

- 피제소인은 이후에 4월 25일 11시 44분에 당게시판에 ‘저의 장애인 차별의식과 표현

에 대한 사과와 비하란 의견에 대한 소견’이라는 제목의 글(http://goo.gl/JHXJ1o)을 통

해 인지장애라는 표현에는 비하의 의미가 없었으나, 이 표현이 가진 차별적인 의식이 

있었음을 인정하고 이 표현으로 인해 상처 받으신 분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현했다. 

본 당기위원회는 이 사과문을 참작하여 징계 양형을 결정하였다.

(다) 피제소인의 탈당 및 당기위 결정 성립여부에 대하여

- 피제소인은 지난 5월 3일, 본 당기위원회 간사로부터 당기위 제소 사실을 통보받고 

이후 탈당계를 제출하였다. 제소인은 5월 6일 제출된 의견서에서 피제소인이 탈당하였

지만 해당 건에 대한 당기위원회의 심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며, 

본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이 행위에 대한 당기위의 판단이 

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기에 이 사건을 각하시키지 않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.

3. 결론
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 

2016년 6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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